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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촉발된 재앙 이후 7년의 
세월이, 그리고 일본 정부가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1 의 피
난지시를 해제한 이후 1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방사선 준위는 사고 이후 마을을 떠나야 했던 수
천 명의 피난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담보하기에 여전히 높
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최근 그린피스가 후쿠시마현
에 위치한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대
적인 방사성 오염 조사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다. 그린피
스는 현지 주민들의 초청으로 이타테 지역 방사성 오염 조
사를 지속했으며, 나미에 지역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 지역
(귀환곤란구역)에 위치한 일부 주택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었다.

방사선 위험, 장기 피폭선량 추정,
그리고 목표 수정
2017년 3월 부로 피난지시가 해제된 이타테 및 나미에 지
역의 경우,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일반인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인 1 밀리시버트(1mSv)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오염
이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린피스는 21세기 중
반까지의 이 지역의 방사선량률이 현재 일본 정부가 장기 
목표치로 설정한 시간당 0.23 마이크로시버트(µSv/h)를 
월등히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정부는 1mSv/y로 
추산되는 연간 피폭량을 이와 같은 목표 준위를 사용해 산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매일 8시간
의 외부활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실내에 있을 때 목조주택
의 방사선 차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산치를 계산
했다. 그린피스 경우, 달리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
표면에서 1미터 높이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해당 지점
에서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총 8,760시간) 받는 피폭량
을 계산해 연간 인체 피폭 선량을 산정했다.

나미에 지역의 고농도로 오염된 피난구역에서 나타나는 방
사선 준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 최소한 수십 년
의 시간이 흘러 이번 세기말이 지나서야 일본 정부의 목표
치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1-5mSv/y 범위 내의 선량을 포함하는 저선
량 방사선 피폭이 일으키는 암 발병과 기타 건강상의 위험
의 과학적 증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와 관련된 연구를 일부 지원한 바 있다.2 그럼에도 일본 정
부는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의 피난지시를 해제했고, 주민
들은 이제 위에서 언급한 선량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될 것
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관련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를 묵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진하던 제염(방사성 오염 제거) 작업이 명백히 실패했다
는 점을 인정한 일본 정부는 최근 장기 제염 목표치로 설정
된 0.23µSv/h를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2018
년 1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위원장은 귀환하는 
피난민들의 선량 추정치를 논의하던 중 현재 목표치로는 “
피난민들의 귀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3 새로
운 목표치가 1.0µSv/h 범위로 더 높아질 것을 암시한 것
이다. 목표치에 대한 재검토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산하 방
사선위원회가 주도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방사성 오염 정도와, 제염작업이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며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현재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사선 준위에 도달하기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미에 지역의 피난구역
그린피스가 나미에 지역의 피난구역에 위치한 주택, 농지 
및 삼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방사성 오염 조사를 한 결과, 
일본 정부가 장기 제염 목표치로 설정한 0.23µSv/h를 훨
씬 웃도는 방사선 준위가 측정됐다. 후쿠시마 제1 원전으
로부터 북서쪽으로 반경 25km에서 30km 내에 위치한 주
택의 경우 평균 방사선량률은 1.3 – 3.4µSv/h였으며, 주
변 삼림 및 논밭의 경우 더 높은 방사선 준위가 관찰되었
다. 나미에 지역 주민인 칸노(Kanno)씨가 거주하는 주택
의 경우 대규모 제염 작업의 대상이었음에도 가중평균한 
방사선 준위가 1.3μSv/h이었으며, 최대 5.8µSv/h를 기
록하기도 했다. 주변 삼림의 60%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관찰된 방사선 준위는 17mSv/y에 준하는 피폭량을 초래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20km 떨어진 
나미에 지역 오보리 마을의 방사성 오염은 특히 우려스럽
다. 11.6μSv/h에 달하는 선량률이 측정된 지역으로 연간 
피폭량은 101 mSv가 되는 셈이다.

그린피스는 나미에 지역의 무로하라 및 쓰시마 지구를 동
서로 관통하는 114번 국도의 방사성 오염도 조사했다. 해
당 국도는 2017년 9월 부로 일본 정부가 통행을 재가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린피스 조사 결과와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가 비슷했지만, 국도에서 불과 50m도 채 안 되는 지
점에서 11µSv/h(지상 1m)와 137µSv/h(0.1미터)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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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사선 고선량지점인 핫스팟(hot spot)이 발견되었다. 
이는, 해당 지점 지상 1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이 후쿠
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전 후쿠시마현의 자연 방사선 준
위인 0.04µSv/h보다 287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상 
0.1 미터의 경우 3,400배 이상 높은 것이다.

아베 행정부가 2017년 12월 승인한 공식 계획에 따라 나
미에 지역의 피난구역에서도 제염작업이 곧 개시되며, 도
서 지역 또는 중심지의 경우 2023년경 피난지시를 해제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 2018년 5월 이후 나미에 지역
의 고농도로 오염된 피난구역에서 제염작업을 하게 될 수
천 명의 노동자들은 전체 대비 작은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
는 지역을 제염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없는 방사선 피폭 위
험에 노출될 것이다. 심지어 해당 지역의 70-80%는 제염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삼림이다.5

또한, 제염작업의 실질적인 효과도 불확실하다. 나미에 지
역을 비롯해 여전히 피난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
로 실시하려고 하는 제염 계획은 방사선 방호 관점에서 정
당화될 수 없으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귀환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수준으로 오염이 줄어들 가능성은 보
이지 않는다.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의 피난지시 해제구역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의 피난지

시를 해제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방사선 비상 상황은 
명백히 지속되고 있다. “비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만약 
원자력 관련 설비에서 피난지시가 해제된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과 유사한 방사선이 측정될 경우, 
관할당국은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심각
하고도 부정적인 여파를 줄이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상황을 “비상사태”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6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
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최초로 피난 지시가 내려졌던 2011년 3월 이
후부터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을 조사해왔다. 가장 최
근인 2017년 말 실시된 이번 조사의 결과는 정상으로 돌
아왔다고 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방사성 오염이 이 지
역에서 고도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타
테 지역에 위치한 안자이(Anzai)씨의 주택을 대상으로 벌
인 조사 결과가 대표적인 예다. 해당 주택에서 측정한 방사
선 준위는 2016년 이후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준
위가 증가했다. 이는 오염도가 높은 주택 주변 산비탈 삼림
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이 이동해 재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
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타테와 나미에 지역 모두 삼림이 차
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은 삼림
지역이 야기하는 재오염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따
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 정부가 수천 개의 주택만을 대
상으로 제한적으로 추진해온 제염작업이 지금까지도 그랬
고 앞으로도 귀환민들의 방사선 피폭 위험을 줄이지 못한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후쿠시마현 나미에 지역의 주택. 2017년 9월.
© Åslund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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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준다. 

어린이와 여성과 같은 취약 계층을 포함해 나미에 및 이타
테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방사선 위험을 감수하게
끔 하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어린이의 경우 특히 
피폭 가능성이 우려된다. 아이들이 전리 방사선 피폭에 더
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땅을 밟고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지표면 위에 쌓인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7 또한, 주민들이 귀환을 한다고 해도 방사선 피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11년 3월 사고 이전 대비 복
잡해진 나미에 및 이타테 마을의 방사성 오염 상황에 맞추
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귀한정책의 실패와 인권 문제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의 방사선 비
상사태 현실을 무시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렇지 않다. 2017년 12월 기준, 사고 발생 시점인 2011
년 3월경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27,000명의 주민 중 단
지 3.5% 만이 귀환한 상태이다.8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귀
환을 촉구하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 분명해 보인다.

자발적 피난민들에게 지급하던 주거지원금은 2017년 3
월 부로 중단이 결정됐고(공식기록에서도 제명되고 “소재 
미상(disappearing)”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무려 29,000
명에 달한다.)9 , 2019년에는 이타테 및 나미에 지역 주민 
수천 명에게 지급하던 주거지원금 또한 중단될 계획이다.
 
시민사회 및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 덕분으로 공공의 안전
을 경시하고 수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사항은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시급한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10 2017년 11월 이행된 일본 대
상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3
기)에서 독일을 포함하는 UN 회원국들은 권고사항을 제시
했다.11 가장 오염도가 높은 이타테, 나미에 및 기타 지역
을 대상으로 해당 권고사항이 이행된다면 현재 일본 정부
가 추진 중인 정책은 즉각적으로 중단될 것이다. 그린피스 
및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의견서
를 제출해 이와 같은 권고사항의 전면적인 채택을 일본 정
부에 촉구한 바 있고,12 일본 정부는 권고사항의 채택 여부
를 결정해 2018년 3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난지시 
해제를 골자로 하는 아베 행정부의 현행 정책의 중단과, 

국내외 인권 의무사항을 준수 및 공적 책무 이행을 가져올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재검토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한 그린피스 권고사항
 • 후쿠시마 피해지역에서 연간 피폭 선량 한계를 최대 
1mSv/year로 낮추는 것을 포함해 회원국들이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즉각적으
로 적용한다. 

• 후쿠시마현 주민들을 무시하고 과학적 분석 결과를 묵살
하는 현재의 귀환정책을 유예하고, 피난민들이 입은 피해
에 대해 전면 보상한다. 이는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한 피
난민들에게 보상금과 주거 지원을 지속할 것과, 귀환한 피
난민들에게는 공동체 상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포함
한다. 이로써 개인의 주거 선택에 대한 자유를 존중한다.

• 정부가 추산한 1mSv/y 피폭량에 상응하는 0.23μSv/h 
장기 제염 목표치에 대해 달성 시점을 포함한 입장을 즉시 
분명하게 밝히고, 연간 피폭 선량 한계를 상향 조정하려는 
모든 계획을 중단한다.

• 나미에 지역의 쓰시마, 무로하라, 수에노모리 및 오보리 
지구에 대한 피난지시 해제 계획을 철회하고, 제염 작업자 
방호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2018년 제염 작업 개시 계
획을 중단한다.

• 피난민 전원이 참여하는 주민회의를 개최하는 등, 피난 
정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수립한다.

• 피난민에게 충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공중 보건을 
위해 과학적 증거 및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해 방사선 피폭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주민들이 강압이나 재
정적 압박 없이, 귀환 또는 이전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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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문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약 7년이 지난 시
점에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방사성 오
염 조사를 했다. 2017년 9~10월에 걸쳐 실시된 이번 조
사에서는 사고 발생 당시 27,943명의 주민이 거주하던 나
미에 및 이타테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
는 2017년 3월 부로 나미에 및 이타테 일부 지역에 대한 
피난지시를 해제했으나, 여전히 나미에 면적의 80%를 차
지하는 피난구역은 거주가 금지되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
번 조사에서 여전히 피난구역으로 남아있는 나미에 지역에 
대한 방사성 오염 조사 또한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고농도로 오염된 지역에 위치한 
군소도서의 피난지시를 해제하고 주민들을 돌려보내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이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해
당 지역의 방사성 오염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13 방사성 오염 조사 대상은 주택, 주변 농지, 삼림 
및 도로에 집중됐다. 오염도가 높은 나미에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이자 2017년 9월 부로 통행이 재
가된 114번 국도 및 나미에 지역의 피난구역과 2017년 3
월 부로 피난지시가 해제된 이타테 지역 주택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린피스가 이타테와 특히 고농도로 오
염된 나미에 피난구역 내 주택을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피
난 주민들의 초청 덕분이었다.

1구역: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

2구역: 거주제한구역

3구역: 귀환곤란구역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

지도 1: 2018년 3월 1일 기준 피난 지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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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 오염 조사 방법론

그린피스 프랑스 사무소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 로렌스 베르고(Laurence Bergot)
와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의 마이 스즈키(Mai Suzuki)가 후쿠시마현 나미에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사성 오염을 조사중이다. 이 지역은 피난지시가 해제된 곳이다.
2017년 9월.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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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조사팀이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 각 주택을 대
상으로 벌인 방사성 오염 조사의 방법은 두 가지다. 방사
성 세슘(Cs-137 및 Cs-134)의 경우 장기 집적 피폭 선량
의 대부분(98%)을 유발하는 원인인데, 후쿠시마 원전 사
고 시 방사성 세슘인 Cs-137 과 Cs-134가 유사한 양으
로 방출됐다.

1.“스캐닝”:
체계적인 측정:

 • 지상 1m에서 고효율의 보정된 Nal 신틸레이터(Geo-
radis RT30: 2000 count per second(cps)/ μSv.h-1 
(Cs-137))를 사용해 1초 간격으로 공간 방사선량률 측정 

• 오차범위 1m 미만 정밀도의 외부 안테나 탑재 고정밀 
GPS(GNSS Trimble R1)에 기반하여 초당 한 세트의 
GPS 좌표 기록 

• 고선량 지점(hot spot)을 찾지 않으며 가능한 격자 패턴
으로 체계적으로 걸으며 측정

• 주택 주변 지역은 구역(논밭, 통행로, 주변 삼림, 주택 주
변 등)을 설정해 구역별로 측정. 각 주택 주변으로 약 10개
의 구역을 정해 구역별로 최소 100개 지점을 측정했으며, 
구역별 측정 지점 개수 중간값은 200개에서 300개 사이. 
주택 및 토지 주변 총 측정 지점 수는 3,000에서 5,000
개 사이가 일반적.

• 설정된 구역별로 측정값에 대한 통계를 집계 (구역별 평
균, 최소값 및 최대값 산정). 각 주택 및 토지 주변으로 설
정된 구역의 평균값은 가중 평균치로 산출했으며, 구역별 
가중치는 동일하게 적용했음. 이에 따라 (연도별 측정 지점 
수가 다르므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함.

2.“핫스팟(hot spot)”: 

방사성 오염이 집중된 고선량지점(핫스팟)과 주택 주변의 
주요 지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했다.

• 10/50/100cm 높이에서 Nal 신틸레이터(Radeye 
PRD- ER)를 사용해 공간 방사선량률을 측정했고, 휴대
용 Garmin Montana 650을 사용해 측정지점의 GPS 좌
표를 기록

• 설정 구역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값 집계

3.“차량을 이용한 스캐닝”: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사성 오염을 조사하기 위해 저
속을 유지한 채 주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방사선 수치를 측
정했다(일반적으로 시속 20km로 주행하였으나, 교통안전 
상의 이유로 너무 느린 속도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의 경
우 최대 시속 40km로 주행). Georadis RT30 및 GNSS 
Trimble R1을 차량 외부에 장착하여 1m 지점에서 1초 간
격으로 방사선 수치 및 GPS 데이터를 동시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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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미에 지역의 피난구역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

나미에 지역, 쓰시마의 고농도 오염 피난지시 구역, 후쿠시마현, 
2017년 9월.
© Åslund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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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북서 및 서쪽 방향에 
위치한 나미에의 80%에 달하는 지역은 방사선 수치가 높
아 원전 사고 발생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거
주 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식적으로는
“귀환곤란구역”으로 분류됨). 이 지역은 소규모 농업 공동
체가 주를 이루는 곳으로 대부분이 산지인 곳이다. 접근
이 제한되어 있어 최근 몇 년 동안 소규모의 독립적인 방
사성 오염 조사만이 실시됐다. 그린피스는 주택 소유자들
의 초청을 받아 대규모 방사성 오염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나미에 피난구역을 다시 방문

했다. 2017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쓰시마, 오보리 및 
해당 구역의 주요 도로를 따라 방사성 오염 조사를 실시했
다. 수만 회의 측정을 통해 도출한 조사 결과를 아래에 요
약했다. 조사 지역 한 주택의 소유주인 칸노(Kanno)씨의 
이름은 표기하였으나, 익명을 희망한 주택 소유주들의 이
름은 표기하지 않았다.

칸노(Kanno)씨 주택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칸노씨의 주택은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부터 서북서 방향으로 30km 떨어진 나미에 지역 시모-쓰시마에 
위치해 있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발생 후 칸노씨의 주택은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피폭됐다. 일본 정부는 제염 기술 시연 대
상으로 칸노씨의 주택을 선정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
까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제염 작업을 실시했다. 그린피스는 칸
노씨 주택 주변과 칸노씨가 소유한 농지 및 삼림을 대상으로 방
사성 오염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후쿠시마현 내에서 오염
도가 가장 높은 나미에 지역의 방사성 오염이 매우 복잡한 속성
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

구간 측정지점수 비율 mSv/y(일본 정부 방법론 기준) mSv/y (8,760시간 피폭 시)

>=  5 µSv/h 2 0% >= 26 mSv/y >= 43 mSv/y
< 5 and >= 3.8 µSv/h 3 0% >= 20 mSv/y >= 33 mSv/y
< 3.8 and >= 2 µSv/h 1,092 21% >= 10 mSv/y >= 17 mSv/y
< 2 and >= 1.5 µSv/h 1,194 23% >= 8 mSv/y >= 13 mSv/y
< 1.5 and >= 1 µSv/h 1,133 22% >= 5 mSv/y >= 8 mSv/y
< 1 and >= 0.5 µSv/h 1,618 32% >= 3 mSv/y >= 4 mSv/y
< 0.5 and >= 0.23 µSv/h 63 1% >= 1 mSv/y >= 2 mSv/y
< 0.23 µSv/h 0 0% < 1 mSv/y < 2 mSv/y

 총 측정지점의 수 5,105 100%

표 1: 칸노씨 주택 주변 지정된 모든 구역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노상 및 도로 주변)
(*) 2011년 3월 사고 이전 평균 선량률인 0.04 μSv/h는 차감한 수치임.

전체적으로, 칸노씨 주택을 중심으로 설정한 9개 구역 모두에서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했다. 2017년 7월 이후부터 가
중 평균한 수치는 시간당 1.3 마이크로시버트(μSv/h)로 나타났고, 최대수치는 5.8µSv/h이었다(표 1 참고). 일본 정부
의 방법론을 따른다면 칸노시 주택 주변 측정 지역의 21%는 연간 피폭 선량이 10밀리시버트(mSv/y)이며 1년 365일 
24시간 노출 시 17mSv/y에 피폭될 수 있다.14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가 권고하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 선량 한계는 1mSv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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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µSv/h)

평균
(µSv/h)

측정지점수 0.23µSv/h
이상

1µSv/h 
이상

1구역: 주택 주변 1.3 0.7 238 100% 9%
2구역: 창고와 길 주변 2.1 1.1 550 100% 58%
3구역: 정원과 밭 1.8 0.8 383 100% 13%
4구역: 밭 1.2 0.9 447 100% 24%
5구역: 주택 뒤 삼림 2.8 1.9 902 100% 95%
6구역: 북쪽 논 2.4 1.9 761 100% 100%
7구역: 남쪽 논 1.9 1.5 403 100% 95%
8구역: 도로 1.6 0.7 470 100% 14%
9구역: 북쪽 논으로 가는 길 5.8 1.7 951 100% 91%
총계: 모든 구역의 가중 평균치 5.8 1.3 5,105 100% 67%

2017
구역명

표2: 나미에 지역 소재 칸노씨 주택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주택에서 가장 근접한 5-10m 이내 위치에 설정된 제2구역은 일본 정부가 제염작업을 실시했던 곳으로 방사선 수치는 
평균 0.7µSv/h로 측정되었으나, 대로에서부터 집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는 제9구역의 경우 평균 방사선 
수치 및 최대수치가 각각1.7µSv/h 및 5.8µSv/h로 측정됐다. 칸노씨에 따르면 오염된 표토층은 꽤 깊은 곳까지 파내어 
제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전체 도로에서 관찰된 평균 방사선 수치는 1.7µSv/h였다. 측정된 모든 지점에서 일본 정부
의 장기 목표인 0.23µSv/h를 상회하는 방사선 수치가 기록됐다.

칸노씨 주택의 삼면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당 숲은 2011년 이후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상태였다. 제5구역은 주
택에서 진입 가능한 주변 숲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곳의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결과 제염작업의 효과가 가장 제한적으
로 나타났다. 평균 수치는 1.9µSv/h였으며, 최대 수치는 2.8µSv/h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해당 삼림지역 60%에서의 
연간 피폭 선량은 17mSv이 될 것이다.

제6구역은 칸노씨 집안이 소유해 벼농사를 주로 짓던 농지로, 이곳의 방사선 평균 수치 및 최대 수치는 각각 1.9µSv/h 
및 2.4µSv/h이었다.

도표 1: 칸노씨 주택 주변 전체 구역 선량률 분포비
(5,101개 지점, 지상 1m, 2017년 9월 20일 측정)

22%

23%

21%

32%

> = 5µSv/h
< 5and > = 3.8µSv/h
< 3.8and > = 2µSv/h
< 2and > = 1.5µSv/h
< 1.5and > = 1µSv/h
< 1and > = 0.5µSv/h
< 0.5and > = 0.23µSv/h
< = 0.23µSv/h

최대 = 5.8µSv/h
최소 = 0.4µSv/h
평균 = 1.4µSv/h

측정 지점의 67% 1µSv/h이상
측정 지점의 100% 0.23µSv/h이상

ch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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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주택

그린피스가 Y 주택 및 주변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는 제3구역(귀환곤란구역)에 해당되는 나미에 지역 방
사성 오염의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 Y 주택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에서 북서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Y 주택 주변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한 방사선 수치의 가중 평균값은 1.6µSv/
h이었고, 최대 수치는 3.7µSv/h로 나타났다. 칸노씨의 주택과
는 대조적으로 Y 주택에 바로 근접한 지역의 평균 방사선 수치는 
1.8µSv/h이었고, 최대 수치는 3.7µSv/h이었다. 주택 주변 지역 
70%에서의 방사선 수치를 고려하면 연간 피폭 선량은 13mSv/
y이 될 것이다. 제4구역 밭의 방사선 평균 수치 및 최대 수치는 
각각 1.5µSv/h 및 2.1µSv/h이었다.

최대
(µSv/h)

평균
(µSv/h)

측정지점수 0.23µSv/h
이상

1µSv/h 
이상

1구역: 주택으로 이어진 길 2.8 1.5 808 100% 97%
2구역: 주택 앞 2 1.2 395 100% 75%
3구역: 주택 주변 3.7 1.8 446 100% 93%
4구역: 밭 2.1 1.5 761 100% 95%
5구역: 들판과 남쪽 창고 2 1.6 407 100% 100%
6구역: 삼림 3.3 2 1,551 100% 99%
총계: 모든 구역의 가중 평균치 3.7 1.6 4,368 100% 95%

구역명
2017

표 3: 나미에 지역 소재 Y 주택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 = 5µSv/h
< 5and > = 3.8µSv/h
< 3.8and > = 2µSv/h
< 2and > = 1.5µSv/h
< 1.5and > = 1µSv/h
< 1and > = 0.5µSv/h
< 0.5and > = 0.23µSv/h
< = 0.23µSv/h

최대 = 3.7µSv/h
최소 = 0.7µSv/h
평균 = 1.7µSv/h

측정 지점의 95% 1µSv/h이상
측정 지점의 100% 0.23µSv/h이상

chart  3

40%

26%

5%

29%

도표 2: Y 주택 주변 전체 구역 선량률 분포비
(4,368개 지점, 지상 1m, 2017년 9월 23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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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주택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Z 주택을 대상으로 방사성 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굉장히 높은 
오염이 측정되었다. 주택 전면에 위치한 제2구역의 평균 수치는 
3.8µSv/h이었으며, 최대 수치는 7.6µSv/h로 기록되었다. 해당 
지역 중 35% 및 9%에서는 연간 피폭 선량률이 각각 33mSv/y 
및 43mSv/y 를 상회한다. 창고 주변에 위치한 제5구역에서의 
평균 수치는 3.4µSv/h이었으며, 최대 수치는 8.2µSv/h이었다. 
제114번 국도를 따라 설정된 제6구역의 경우, 평균 수치 및 최
대 수치는 각각 2.7 µSv/h 및 7.3 µSv/h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도보로 스캔해 측정한 것이므로 정부 및 그리피스가 
실시한 도로 스캔 측정값보다 더 높은 최대 방사선 수치가 측정
되었음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제7구역으로 지정된 Z 주택 가족
의 과수원에서 측정한 평균 방사선 수치는 3.4µSv/h이었으며, 
최대 수치는 5.2µSv/h로 측정되었다. 해당 주택 지역의 가중평
균 방사선 수치는 3.3µSv/h로 나타났다.

최대
(µSv/h)

평균
(µSv/h)

측정지점수 0.23µSv/h
이상

1µSv/h 
이상

1구역: 주택으로 이어진 길 4.3 3.2 180 100% 100%
2구역: 주택 앞 7.6 3.8 407 100% 100%
3구역: 주택 주변 5.1 3.3 261 100% 100%
4구역: 온실과 정원 4.9 3.3 794 100% 100%
5구역: 집 앞 창고 8.2 3.4 195 100% 100%
6구역: 주요 도로 7.3 2.7 875 100% 100%
7구역: 과수원 5.2 3.4 339 100% 100%
총계: 모든 구역의 가중 평균치 8.2 3.3 3,051 100% 100%

구역명

2017

표 4: 나미에 지역 소재 Z 주택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 = 5µSv/h
< 5and > = 3.8µSv/h
< 3.8and > = 2µSv/h
< 2and > = 1.5µSv/h
< 1.5and > = 1µSv/h
< 1and > = 0.5µSv/h
< 0.5and > = 0.23µSv/h
< = 0.23µSv/h

측정 지점의 100% 1µSv/h이상
측정 지점의 100% 0.23 µSv/h이상

80%

13%

3% 3%

chart  2

최대 = 8.2µSv/h
최소 = 1.2µSv/h
평균 = 3.2µSv/h

도표 3: Z 주택 주변 전체 구역 선량률 분포비
(3,051개 지점, 지상 1m, 2017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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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ushima 쓰시마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제1 원전으로부터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쓰시마 소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시마를 관통하는 
도로를 따라 방사성 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측정 지역의 가중평균한 방사선 수치 및 최대 수치는 각각 1.2µSv/h 및 
1.2µSv/h로 나타났다. 무로하라, 수에노모리 및 오보리와 같은 나미에 지역의 기타 지역과 더불어 츠나미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부흥 거점지(reconstruction hub)”의 대상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총 660 헥타르에 달하는 지
역에 대해 피난지시를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16 

Intervals Number of points % of points mSv/y (Japan govt.)(*) mSv/y if 8,760h/y (*)
>= 5 µSv/h 897 34% >= 26 mSv/y >= 43 mSv/y
< 5 and >= 3.8 µSv/h 550 21% >= 20 mSv/y >= 33 mSv/y
< 3.8 and >= 2 µSv/h 1,049 40% >= 10 mSv/y >= 17 mSv/y
< 2 and >= 1.5 µSv/h 141 5% >= 8 mSv/y >= 13 mSv/y
< 1.5 and >= 1 µSv/h 3 0% >= 5 mSv/y >= 8 mSv/y
< 1 and >= 0.5 µSv/h 0 0% >= 3 mSv/y >= 4 mSv/y
< 0.5 and >=  0.23 µSv/h 0 0% >= 1 mSv/y >= 2 mSv/y
< 0.23 µSv/h 0 0% < 1 mSv/y < 2 mSv/y
Total number of points 2,640 100%

chart  4

16%

2%

57%

25%

> = 5µSv/h
< 5and > = 3.8µSv/h
< 3.8and > = 2µSv/h
< 2and > = 1.5µSv/h
< 1.5and > = 1µSv/h
< 1and > = 0.5µSv/h
< 0.5and > = 0.23µSv/h
< = 0.23µSv/h

최대 = 2.6µSv/h
최소 = 0.5µSv/h
평균 = 1.2µSv/h

측정 지점의 75% 1 µSv/h이상
측정 지점의 100% 0.23µSv/h이상

도표 4: 쓰시마 선량률 분포비 (도보 측정)
(2,834개 지점, 지상 1m, 2017년 9월 25일 측정)

표 5: 오보리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노상 및 도로 주변)
(*) 2011년 3월 이전 기준 평균 선량인 0.04μSv/h은 차감함

Obori 오보리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20km 떨어진 오보리 지역사회는 부흥 거점지 대상 지역의 하나로, 정부는 
오보리 내의 소지역에 대한 피난지시를 해제하기 위해 2023년 3월이라는 목표일을 정해 놓았다.17 하지만, 그린피스
가 2017년 9월 실시한 모든 방사성 오염 조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사선 수치가 나
타난 장소가 바로 이 지역이었다. 오보리 지역에서 관찰된 방사선 수치의 가중평균은 4.3µSv/h이었고, 최대 수치는 
11.6µSv/h이었다. 이와 같은 수치라면 연간 피폭 선량이 101mSv에 달하게 된다. 오보리에서 측정한 해당 지역 34%
에서의 연평균 방사선량은 43mSv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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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 국도

27km 길이의 114번 국도는 “귀환곤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미에 지역의 무로하라 및 쓰시마 지구를 동서로 관통
한다. 해당 국도는 2017년 9월 20일 부로 통행이 재가되었다.18 방사성 오염도가 이처럼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출입제
한이 해제된 경우는 2011년 이후 처음이었다.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114번 국도를 따라 제염작업이 진행됐고, 
이후 허가증을 소지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도로 사용이 허용됐다.19 114번 국도는 후
타바 및 오쿠마에 위치한 임시 저장소로 핵폐기물을 운반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20 

114번 국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행 재가 결정은 나미에 지역 의회의 요청 이후 내려졌다.21 나미에 및 후쿠시마시를 
포함하는 후쿠시마현 북부 지역 그리고 후타바 지구 간에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원활해져 피해 지역의 재건에 가속도가 
붙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도 통행 재가에 대한 명분이었다. 

2017년 8월 방사성 오염 조사를 실시한 일본 정부는 쓰시마 및 무로하라를 시속 40km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평균 
누적피폭선량이 1.01µSv라고 밝히며, 이는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방사선 수치”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조사를 통해 국도를 따라 대기중 방사선 수치 또한 측정했고, 최대 수치는 5.53 µSv/h로 나타났다.22 

> = 5µSv/h
< 5and > = 3.8µSv/h
< 3.8and > = 2µSv/h
< 2and > = 1.5µSv/h
< 1.5and > = 1µSv/h
< 1and > = 0.5µSv/h
< 0.5and > = 0.23µSv/h
< = 0.23µSv/h

최대 = 11.6µSv/h
최소 = 1.4µSv/h
평균 = 4.3µSv/h

측정 지점의 100% 1µSv/h이상
측정 지점의 100% 0.23µSv/h이상

chart  5

40%

34%

5%

21%

도표 5: 오보리 선량률 분포비
(2,640개 지점, 지상 1m, 2017sus 9월 26일 측정)

Namie Town

Reconstruction hubs

Murohara district

Suenomori district

Tsushima district

Obori district

Route114

지도 2: 나미에, 부흥 거점지(쓰시마, 무로하라, 수에노모리 및 오보리 지구) 및 114번 국도 지도
(부흥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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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µSv/h 15 0% >= 26 mSv/y >= 43 mSv/y
< 5 and >= 3.8 µSv/h 50 2% >= 20 mSv/y >= 33 mSv/y
< 3.8 and >= 2 µSv/h 405 13% >= 10 mSv/y >= 17 mSv/y
< 2 and >= 1.5 µSv/h 385 12% >= 8 mSv/y >= 13 mSv/y
< 1.5 and >= 1 µSv/h 605 19% >= 5 mSv/y >= 8 mSv/y
< 1 and >= 0.5 µSv/h 938 30% >= 3 mSv/y >= 4 mSv/y
< 0.5 and >= 0.23 µSv/h 439 14% >= 1 mSv/y >= 2 mSv/y
< 0.23 µSv/h 306 10% < 1 mSv/y < 2 mSv/y

3,143 100%

구간 측정지점수 비율 mSv/y(일본 정부 방법론 기준) mSv/y (8,760시간 피폭 시)

 총 측정지점의 수

표 6: 그린피스의 114번 국도 스캔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 (차량 외부 지상 1m)
(*) 2011년 3월 이전 기준 평균 선량인 0.04 μSv/h은 차감함

2017년 9월, 그린피스는 114번 국도를 따라 쓰시마까지의 방
사성 오염 정도를 도로 스캔 방식으로 측정한 바 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측정값과 일치하기는 하였으나 
가중평균수치는 1.3µSv/h로 더 높았으며 최대 수치는 6.5µSv/
h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2017년 9월 부로 114번 국도를 재개방한 것은 후
쿠시마의 방사선 위험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자 하는 의도도 일부 작용한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에서 가장 오
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전
반적인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재개방은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린피스는 114번 국도를 따라 위치한 한 주택 건물에서 작업
을 하고 있던 주민 2명을 목격할 수 있었다. 전혀 본인들의 과실
은 아니었으나, 방사선 수치가 상당한 수준임을 전혀 알지 못하
는 눈치였다. 개인선량계나 방호복은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
였다. 주택 정면에서 해당 장소의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결과 가
중평균수치는 3.8 µSv/h이었으며, 최대 수치는 7.6 µSv/h로 기
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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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이던 후쿠시마 주민으로부터 불과 10m의 거리에 고선량 지점인 핫스팟이 주택 건물 앞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곳
의 방사선 수치를 지상 1m 및 0.1m에서 측정한 결과 각각 11µSv/h 및 137µSv/h가 실측됐다. 지표면의 방사선 측정
치는 200µSv/h를 웃돌았다. 우선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이 지역에 몇 시간 동안만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귀
환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곳에 주거하는 주민들이다. 그럼에도 건강 상의 잠재적 위험을 경계하는 방사선 한계 선량에 
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114번 국도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한 구역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가 원자력 
설비 또는 실험실에서 측정되었더라면 엄격한 관리 및 방사선 비상 관리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출입 또
한 제한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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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본 정부는 나미에 지역의 80%를 “귀환곤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다. 그린피스가 실시한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 대한 거주 금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제염 
정책과 피난지시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가을에는 나미에 지역, 
특히 쓰시마, 무로하라, 수에노모리 및 오보리 지구의 “귀환곤란구역”에 위치한 소규모 지역 또는 거점지를 개방할 것이
라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23 2017년 12월, 아베 행정부 및 부흥청은 상기 계획을 승인했다.24 나미에 지역의 “
귀환곤란구역” 중 3%에 해당하는 660 헥타르 면적이 이와 같은 계획의 대상지역이다. 2023년까지 해당 지역의 피난
지시를 해제하기 위한 작업이 2018년 5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그린피스의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 현재의 방사선 선량률과 더불어 더딘 붕괴기간 및 비효과적인 제염 프로그램까지 고
려한다면 해당 지역이 향후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에 안전한 상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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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에 지역의 고농도 오염 피난 지시 구역 내 위치한 후타바 지구, 오보리를 촬영한 항공 사진, 후쿠시마현,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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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지시 해제구역
    –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미에 지역의 대규모 핵폐기물 처리장을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 2017년 9월.
© Åslund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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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31일부로 거주제한구역에 해
당되었던 이타테 및 나미에 지역의 피난지시를 해제했
다. 후쿠시마 제1 원전으로부터 북서북 방향에 위치한 이 
두 마을의 2011년 3월 기준 주민 수는 각각 6,509명과 
21,434명 이었다.25 그린피스는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에 방사성 오염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9월, 그린피스는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였

던 나미에 지역의 중심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했
다. 2015년과 2016년에 이타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
성 오염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피난지시가 해제된 나미
에 지역의 방사선 수치가 정부의 장기적 방사선 목표수치
인 0.23µSv/h를 여전히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미에 지역

나미에 지역은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부터 시작된 대규
모 제염 작업은 2017년 3월 완료되었다. 하지만, 제염 작업 이
후에도 방사선 수치는 정부의 장기적 방사선 목표수치인 0.23 
µSv/h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거주제한구역이었던 나미에 
지역의 도로 스캔 결과(지도 3 참고), 방사선 수치의 가중평균은 
0.3µSv/h이었으며, 최대 수치는 2.1µSv/h이었다. 측정 지점 중 
59%의 방사선 수치는 정부의 방사선 목표 수치인 0.23µSv/h
를 모두 상회하였다. 나미에 지역의 조사 대상 지역 중 19%의 
경우, 측정된 방사선 수치 기준으로 4mSv의 연간 방사선량이 예
상된다. 나미에 지역의 시가지를 벗어나 북쪽 및 남쪽으로 위치
한 지역의 경우 방사선 수치는 중심지 대비 현저히 높게 관찰되

지도 3: 제한구역이었던 나미에 지역의 도로 스캔 경로 (차량 외부 지상 1m)

지도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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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타카세 강을 따라 관측된 방사선 평균 수치는 1.4µSv/h이었으며, 최대 수치는 2.7µSv/h이었다. 조사 대상 지역 중 
42%에서의 연간 방사선량은 13mSv가 예상되며, 97%에서의 연간 방사선량은 4mSv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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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Sv/h) (µSv/h)
1구역: 북서 2.1 0.4 2,088 89% 2%
2구역: 남서 1.8 0.4 3,336 56% 3%
3구역: 남서 1.9 0.2 721 38% 1%
4구역: 나미에 중심지 0.5 0.1 699 5% 0%

2.1 0.3 6,844 59% 2%

2017
최대 평균 측정지점수 0.23µSv/h

이상
1µSv/h 

이상

총계: 모든 구역의 가중 평균치

구역명

표 7: 그린피스의 나미에 제2지역 도로 스캔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 (차량 외부 지상 1m)
(제1구역 및 제2구역은 9월 25일 조사, 제3구역 및 제4구역은 9월29일 조사)

나미에 지역의 보육시설 및 학교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숲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평균은 2µSv/h이었으며, 최대 수치
는 3.1µSv/h이었다(지도 4 참고). 해당 지역 중 89%에서의 연간 방사선량은 13mSv이상으로 예상된다. 숲 속에서 발
견한 고선량 지점의 경우 방사선 수치가 5µSv/h까지 올라갔다. 

결론

나미에 지역 중 피난지시가 새로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방사성 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드러진 제염 노력에도 불
구하고 방사선 수치는 시종일관 정부의 장기적 목표수치인 0.23µSv/h를 상회했다. 특히, 도로 및 삼림 주변에서 관찰
된 높은 방사선 수치는 방사선 피폭 관점에서 확실히 위험하다. 특히, 나미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방사
선 위험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집계한 귀환 주민 통계치에도 투영되어 있다. 2011년 3월 당시 나미에 지역에 거주
하던 주민 중 2.2%에 상응하는 440명만이 귀환 상태로 집계됐다.26 

> = 5µSv/h
< 5and > = 3.8µSv/h
< 3.8and > = 2µSv/h
< 2and > = 1.5µSv/h
< 1.5and > = 1µSv/h
< 1and > = 0.5µSv/h
< 0.5and > = 0.23µSv/h
< = 0.23µSv/h

최대 = 3.7µSv/h
최소 = 0.7µSv/h
평균 = 1.7µSv/h

측정 지점의 95% 1µSv/h이상
측정 지점의 100% 0.23µSv/h이상

chart  3

40%

26%

5%

29%

지도 4: 나미에 지역의 보육시설 및 학교 맞은편 방사선 스캔 경로(도보측정)

지도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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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미에 지역, 2017년 9월. 
© Åslund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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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테 지역, 안자이씨 주택

2017년 10월, 그린피스는 이타테 지역의 7개 주택에 대해 방사성 오염 조사를 했고 마을 전역의 도로를 스캔했다. 토
루 안자이씨의 이름은 표기하였으나, 익명을 희망한 여타 주택 소유주들의 이름은 표기하지 않았다.

안자이씨의 주택은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동남쪽으로 35km 떨어진 곳에 있다. 안자이씨는 2011년 6월 24일 집을 
떠나 피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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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및 주변

주택 진입로

처마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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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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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오른 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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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뒷쪽 삼림

집 왼쪽과
윗쪽의 밭

1111

9

< 1.5 and > = 1μSv/h
   < 1 and > = 0.5μSv/h

< 0.5 and > = 0.23μSv/h

도식 1: 이타테 지역 소재 
안자이씨의 주택을 도식화하여 
그린피스 방사성 오염 조사팀이 
구분한 조사 구역 표시

안자이씨의 주택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당국의 제염 작업이 시행되면서, 표면의 흙을 깊이 
파내어 현장에서 제거한 뒤 방사성 폐기물로 저장했다. 때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표면을 덮기도 했다. 안자이씨
의 주택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시행한 조사 결과는 표 8에서 정리한다. 

도식 1을 통해 안자이씨 주택 주변으로 설정한 11곳의 조사 구역의 위치와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 2017년 10월 측
정한 방사선 측정 지점은 총 4,688곳이었다. 2015년 10월 조사를 하던 시점에도 제염 작업은 진행 중이었고, 이후인 
2016년에 나타난 방사선 수치 감소는 추가적인 제염작업, 방사성 붕괴 및 침식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나타났다는 결
론을 도출했다. 

2017년 10월 기준, 측정 지점 전체에서 일본 정부가 장기 방사선 수치 목표로 제시한 0.23µSv/h를 웃도는 방사선 수
치가 나타났다. 측정 지점 중 22%의 경우 1μSv/h를 웃도는 수치가 조사되었다. 안자이씨 주택 주변 조사 구역 전체의 
방사선 수치 가중평균은 2017년 10월 이후 0.8μSv/h이었으며, 이는 2016년 11월 이후의 가중평균인 0.7μSv/h와 
2015년의 69%에 해당하는 가중 평균인 1.1μSv/h와는 대조적인 수치다. 2015년 당시 제염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
었으며, 제염작업이 완료된 2016년 측정한 방사선 수치는 2017년에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제9역에서 
측정한 최대 방사선 수치는 2μSv/h였다.

2016년 기준으로 안자이씨 주택 부지 주변에서 2015년 대비 가장 눈에 띄게 방사선 수치가 줄어든 곳은 논밭이던 제8
구역이다. 제염작업(5cm의 표토층 제거)이 실시된 이후,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덮은 곳이기도 하다. 표토 위를 덮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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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표토층이 토양 속 잔류 방사능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차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0월 평균 방사선 수치는 1.4μSv/
h로 측정되었으나, 2016년 11월 측정한 수치는 0.3μSv/h로 현
저히 감소한 상태였다. 2016년 이후 수치상의 변화가 발생한 것
은 아마도 표토층의 부식, 오염토의 이동 가능성, 또는 미확인된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확인된 것만으
로도 후쿠시마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생태계가 본질적으로 복잡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린피스가 계획하고 있는 2018년 방사성 오염 조사는 이
를 분명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5구역에서 관찰된 제염의 효과는 그만큼 높지 않았다. 도식 1
에서 보이듯 안자이씨의 주택은 비탈진 삼림을 뒤로 하고 있고,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1 구역 주택 진입로 0.9 0.8 1.4 0.6 0.6 1.1 105% 58% n/a 255 264 481 100% 100% 100% 0% 0% 78%
2 구역 처마 밑 0.8 0.7 1.3 0.4 0.3 0.6 116% 60% n/a 372 301 234 98% 87% 100% 0% 0% 4%
3 구역 집 앞 및 주변 0.6 0.7 1.2 0.4 0.4 0.7 101% 57% n/a 186 169 573 98% 98% 100% 0% 0% 11%
4 구역 집 왼쪽과 윗쪽의 밭 1.4 1.5 2.3 1.1 1.1 1.9 99% 61% n/a 365 283 524 100% 100% 100% 88% 88% 100%
5 구역 집 뒷쪽 삼림 1.6 1.5 2.2 0.9 1 1.4 90% 75% n/a 644 358 814 100% 100% 100% 48% 53% 71%
6 구역 들판 1.1 1.1 2 0.8 0.8 1.2 105% 69% n/a 370 327 1126 100% 100% 100% 8% 2% 73%
7 구역 과거에 온실 있었던 들판 1.4 1.6 n/a 0.8 0.8 n/a 105% n/a n/a 607 578 n/a 100% 100% n/a 16% 18% n/a
8 구역 길 건너편 논 1.2 0.6 1.7 0.5 0.3 1.4 145% 23% n/a 510 239 332 100% 98% 100% 3% 0% 100%
9 구역 도로 옆 논 2 1.5 n/a 0.9 1 n/a 96% n/a n/a 183 103 n/a 100% 100% n/a 22% 30% n/a
10 구역 도로 양 옆 1.4 1 2.6 0.7 0.6 1.3 115% 48% n/a 857 194 592 100% 100% 100% 4% 1% 95%
11 구역 집 오른 쪽 길 1.6 1.5 n/a 1.1 1 n/a 111% n/a n/a 339 245 n/a 100% 100% n/a 65% 50% n/a
12 구역 집안 0.7 n/a 0.9 0.3 n/a 0.5 n/a n/a n/a 215 n/a 817 100% n/a 100% 0% n/a 0%
 총계 모든 구역의 가중 평균치 2 1.6 2.6 0.8 0.7 1.1 101% 68% n/a 4,903 3,061 5,493 100% 98% 100% 22% 23% 58%

0.23µSv/h이상 1µSv/h 이상전년도 대비 평균비율
구역명

최대치 (µSv/h) 평균치 (µSv/h) 측정지점수

그리고 주택 주변 지역이 재오염될 수도 있다.

표 8은 후쿠시마현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지역의 복잡한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안자이씨 주택의 조사 대상이었던 
11개 구역 중 8개 구역의 방사선 수치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했다. 
이는 오염된 주변 산비탈 삼림 지역으로부터 방사성 핵종이 이동해 재오염이 됐거나, 정밀조사가 이뤄진 그 지점에 변화
가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타테 지역의 70%를 차지하는 삼림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나미에 지역 모
두 오염도가 높은 삼림으로 인한 재오염이 불가피하다. 이는 귀환자들이 직면할 방사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본 정부가 
수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인 제염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을 시사한다. 

안자이씨 주택 대상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 추가 자료는 부록에 수록했다.

이타테 지역의 다른 많은 주택도 같은 구조다. 즉, 주택들이 산비탈에 인접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비탈을 제염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오염 지역 전반에 적용하는 일본 정부의 방식에 따라 안자이씨 주택 주변 삼림 또한 20m 반경의 면적에 대해서만 “제
염”작업이 시행됐다. 비오염 지역을 포함하는 제5구역의 경우 방사선 수치가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1.4μSv/h이었던 것이 2016년 및 2017년 9월 각각 1.0μSv/h 및 0.9μSv/h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방사선 
수치 감소는 방사성 붕괴, 침식 또는 미확인 기타 요인 때문일 수 있다. 2016년 1.5μSv/h이었던 최대 수치는 1.6μSv/
h로 측정됐다. 주택에 인접한 가파른 비탈길에서의 방사선 수치는 주택 내부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
당히 중요하다. 또한, 제염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삼림에서 방출하는 방사능으로 인해 제염 작업이 이뤄진 주택 아래쪽, 

표 8: 이타테 지역 소재 안자이씨 주택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2015년-2017년)

© Åslund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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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

그린피스는 2015년 10월과 2016년 11월에 이타테 중심에 위치한 주택 및 주변 부지에 대한 방사성 오염 조사를 했
다. 2015년 10월 시행한 조사 이전, A 주택을 포함해 측정이 이뤄진 지역 전체가 제염 상태로 지정돼 있었다. 주택 외
부의 방사선 수치(신사로 이어지는 공용도로 포함)는 2015년과 대비해 2016년 및 2017년 각각 14%와 25%로 낮은 
수준이었다 (가중평균). 2017년 10월 방사선 수치의 가중평균은 0.2μSv/h이었으며, 2016년의 0.3μSv/h 및 2015
년의 0.4 μSv/h와는 차이를 보였다.

표 9에서도 나타나듯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은 여전히 실내주차장 주변부였다(제3구역). 빗물이 실내 주차장의 지붕을 타
고 흘러 내리며 지면 위로 방사성 물질이 축적된 것이다. 지상 1m에서 측정한 최대 선량률은 2015년과 2016년 사이 
1.3μSv/h에서 0.7μSv/h로 감소했다. 2017년 10월에도 0.5μSv/h의 추가적인 방사선 수치 감소가 관찰됐다. 정부
가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최초의 제염작업을 시행한 이후 2015년부터 2017년의 기간 동안 최소 1개의 “고선량지점
(hot spot)”에 대해 제염 노력이 이뤄졌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 수치의 감소는 폭우 등과 같은 날씨 상황에 의
한 확산 작용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주택에서 신사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측정된 방사선 수치 평균은 0.4μSv/h에서 
0.3μSv/h로 감소했다.

A 주택의 경우 마을 중심지에 있어 제염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특히 수풀림)에 의한 재오염 위험은 낮다. 2017
년 2월 발간한 그린피스의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No Return to Normal)” 보고서에서 명시했듯27 방사선 수치는 
예상대로 감소했으나, 2017년 10월 기준으로 측정값의 73%는 여전히 일본 정부가 장기 방사선 수치 목표로 제시한 
0.23µSv/h를 상회하고 있다.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처마 밑 0.3 0.4 0.5 0.2 0.2 0.2 90% 86% n/a 113 272 104 12% 26% 52% 0% 0% 0%
집 앞과 주차장 0.3 0.5 0.4 0.2 0.2 0.2 80% 96% n/a 148 280 77 22% 41% 45% 0% 0% 0%
주차장 처마 밑 0.5 0.7 1.3 0.3 0.3 0.4 89% 75% n/a 98 132 48 37% 54% 71% 0% 0% 6%
작은 들판 0.4 0.6 0.6 0.3 0.4 0.4 72% 96% n/a 233 245 143 98% 100% 100% 0% 0% 0%
큰 들판 0.3 0.6 0.5 0.2 0.3 0.3 71% 91% n/a 193 321 151 42% 90% 97% 0% 0% 0%
신사로 가는 도로 0.6 1.1 1.5 0.3 0.4 0.6 84% 70% n/a 1366 1440 466 87% 93% 100% 0% 0% 7%
집안 n/a 0.2 0.2 n/a 0.1 0.1 n/a 94% n/a n/a 382 105 n/a 0% 0% n/a 0% 0%

0.6 1.1 1.5 0.2 0.3 0.4 80% 86% n/a 2,151 3,072 1,094 73% 79% 89% 0% 0% 4%

1 구역
2 구역
3 구역
4 구역
5 구역
6 구역
7 구역
 총계 모든 구역의 가중 평균치

0.23µSv/h이상 1µSv/h 이상전년도 대비
평균비율구역명

최대치 (µSv/h) 평균치 (µSv/h) 측정지점수

표 9: 이타테 지역 소재 A 주택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B 주택

이타테 지역 남부에 위치한 B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 구역 수가 증가한 이유는 2015년 측정 시점보다 2016년과 2017
년에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한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에 측정한 방사선 수치의 가중평균은 2016년과 
같은 0.8μSv/h이었으며, 최대 수치는 2.2μSv/h로 나타났다.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도로 2.2 0.8 2.7 0.6 0.5 1.3 123% 39% n/a 545 199 254 100% 100% 100% 2% 0% 78%
주택 진입로 0.8 0.6 n/a 0.5 0.5 n/a 113% n/a n/a 91 68 n/a 100% 100% n/a 0% 0% n/a
집 앞 및 주변 0.8 1 n/a 0.4 0.6 n/a 77% n/a n/a 168 96 n/a 100% 100% n/a 0% 1% n/a
처마 밑 1.6 1.6 2.2 0.8 0.7 1.1 102% 67% n/a 203 215 240 100% 100% 100% 33% 26% 56%
집 뒷쪽 1.6 1 2.3 1 0.8 1.5 128% 53% n/a 139 68 415 100% 100% 100% 52% 1% 90%
집 왼쪽 들판 1.1 2.2 n/a 0.9 1.1 n/a 77% n/a n/a 143 433 n/a 100% 100% n/a 13% 76% n/a
들판의 온실 1.2 1.2 2 0.7 0.8 1.1 99% 68% n/a 198 279 404 100% 100% 100% 8% 5% 1
나무가 있는 들판 1 1.6 n/a 0.8 1.2 n/a 67% n/a n/a 174 183 n/a 100% 100% n/a 0% 81% n/a
논 1.4 n/a n/a 0.7 n/a n/a n/a n/a n/a 403 n/a n/a 100% n/a n/a 7% n/a n/a
들판 1.2 1.5 1.8 0.9 0.8 1.5 120% 54% n/a 252 804 560 100% 100% 100% 43% 29% 100%
들판 0.6 n/a n/a 0.5 n/a n/a n/a n/a n/a 172 n/a n/a 100% n/a n/a 0% n/a n/a
집 왼쪽 삼림 1.9 1.3 n/a 1.2 0.7 n/a 178% n/a n/a 521 155 n/a 100% 99% n/a 78% 29% n/a
삼림 속 길 1.7 n/a n/a 0.8 n/a n/a n/a n/a n/a 218 n/a n/a 100% n/a n/a 22% n/a n/a
뒷쪽 삼림 1.9 n/a 2.7 1.3 n/a 2 n/a n/a n/a 783 n/a 404 100% n/a 100% 85% n/a 100%

2.2 2.2 2.7 0.8 0.8 1.4 104% 55% n/a 4,010 2,500 2,277 100% 100% 100% 36% 32% 80%

1 구역
2 구역
3 구역
4 구역
5 구역
6 구역
7 구역
8 구역
9 구역
10 구역
11 구역
12 구역

 총계 모든 구역의 가중 평균치

0.23µSv/h이상 1µSv/h 이상전년도 대비 평균비율
구역명

최대치 (µSv/h) 평균치 (µSv/h) 측정지점수

13 구역
14 구역

표 10: 이타테 지역 소재 B 주택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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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택

C 주택은 (전반적으로 오염도가 덜한) 이타테 지역 북부에 위치한다. 2015년에는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의 그린피스 측정 이전 제염작업 지정 장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2016년의 측정값이었던 0.5μSv/h 
대비 2017년 10월에 측정한 방사선 수치 전체 가중평균은 0.4μSv/h이었으며, 최대 수치는 1.5μSv/h를 기록했다. 표 
11에서 표시한 들판의 경우 제염작업이 시행되었으며 지면은 비오염 토양으로 덮어 놓았다. 주택 위편으로는 삼림이 있
으며(제11구역), 제염 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구역이기도 하다. 2016년 해당 구역의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결과 평
균적으로 0.7μSv/h가 관찰되었다. 도로에 인접한 작은 들판인 제9구역의 경우,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측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제염작업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도로 0.3 0.6 0.2 0.3 79% n/a 177 309 69% 88% 0% 0%
처마 밑 0.3 0.4 0.2 0.2 92% n/a 157 181 38% 49% 0% 0%
집 주변 0.4 0.8 0.3 0.3 77% n/a 142 543 55% 73% 0% 0%
왼쪽 들판 0.4 0.8 0.3 0.4 67% n/a 126 232 98% 100% 0% 0%
뒷쪽 들판 0.5 0.7 0.3 0.5 60% n/a 159 478 87% 100% 0% 0%
오른쪽 들판 0.6 0.6 0.4 0.4 91% n/a 154 169 100% 100% 0% 0%
사무실과 진입로 주변 0.6 0.7 0.3 0.4 90% n/a 348 533 92% 92% 0% 0%
공장 지역 0.7 1.1 0.3 0.4 65% n/a 569 1242 53% 78% 0% 0%
공장 인근 들판 0.6 1.1 0.4 0.8 48% n/a 159 189 100% 100% 0% 6%
집 왼쪽 숲 길 1.4 1.6 0.8 0.9 94% n/a 352 1329 100% 100% 11% 33%
집 주변 삼림 1.5 1.1 0.7 0.7 109% n/a 861 911 100% 99% 26% 3%

1.5 1.6 0.4 0.5 78% n/a 3,204 6,116 83% 90% 8% 8%

1 구역
2 구역
3 구역
4 구역
5 구역
6 구역
7 구역
8 구역
9 구역

10 구역
11 구역

 총계 모든 구역의 가중 평균치

0.23µSv/h이상 1µSv/h 이상전년도 대비 평균비율
구역명

최대치 (µSv/h) 평균치 (µSv/h) 측정지점수

표 11: 이타테 지역 소재 C 주택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D 주택

2016년, 그린피스는 제염작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D주택을 모니터링했으나 2016년과 2017년 10월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주택이 해체되었다. 이후 해당 주택은 다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E 주택

E 주택은 이타테 지역 남부에 위치한다. 2016년 11월 측정 시점 이전 제염작업이 완료된 곳이다. 모든 구역에서 방사선 
수치의 가중평균이 2016년 1.1μSv/h에서 2017년 0.7μSv/h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오염도
가 더 높게 나타난 지점은 주택과 인접한 구역이었으며(제4구역), 최대수치 및 평균 수치는 각각 1.7μSv/h 및 0.8μSv/
h를 기록했다. 주택 뒤편에 자리 잡은 삼림 지역인 제13구역 또한 오염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수치 및 평균 수
치는 각각 1.9μSv/h 및 1.1μSv/h이었다. 다른 주택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측정값은 정부의 장기적 방사선 목표 수치인 
0.23μSv/h 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진입로 0.9 1.1 0.6 0.6 95% n/a 333 297 100% 100% 0% 1%
태양광 들판 1.1 1.4 0.5 0.6 75% n/a 450 500 100% 100% 1% 4%
집 앞 1.5 0.7 0.5 0.5 103% n/a 213 106 100% 100% 2% 0%
집 옆과 뒤 1.7 3 0.8 1.4 57% n/a 258 447 1% 100% 23% 65%
논 0.8 n/a 0.4 n/a n/a n/a 216 n/a 93% n/a 0% n/a
집 왼쪽 길 1.6 2.3 0.8 1.2 66% n/a 181 191 100% 100% 11% 62%
집에서 가까운 온실 1.9 2.7 0.9 1.2 80% n/a 369 390 100% 100% 37% 66%
집에서 먼 온실 0.8 2 0.6 1.2 46% n/a 299 370 100% 100% 0% 91%
밭 0.9 n/a 0.5 n/a n/a n/a 217 n/a 100% n/a 0% n/a
처마 밑 0.9 n/a 0.5 n/a n/a n/a 108 n/a 100% n/a 0% n/a
들판 1.6 3 0.8 1.4 58% n/a 364 848 100% 100% 33% 70%
들판 1 n/a 0.5 n/a n/a n/a 296 n/a 99% n/a 0% n/a
집 뒷쪽 삼림 1.9 n/a 1.1 n/a n/a n/a 349 n/a 100% n/a 59% n/a
집 왼쪽 무덤으로 가는 길 1.8 n/a 0.8 n/a n/a n/a 347 n/a 100% n/a 24% n/a

1.9 3 0.7 1.1 67% n/a 4,000 3,149 100% 100% 16% 52%

1 구역
2 구역
3 구역
4 구역
5 구역
6 구역
7 구역
8 구역
9 구역
10 구역
11 구역
12 구역

 총계 모든 구역의 가중 평균치

13 구역
14 구역

0.23µSv/h이상 1µSv/h 이상전년도 대비 평균비율
구역명

최대치 (µSv/h) 평균치 (µSv/h) 측정지점수

표 12: 이타테 지역 소재 E 주택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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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주택

F 주택 역시 오염도가 더 높은 이타테 지역 남부에 위치한다. 안자이씨 주택과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여, 비탈진 삼림 구
역(제1구역)에서는 15%의 방사선 수치 감소가 발견되었으나 삼림 아래쪽에 위치한 들판의 경우 (제2구역) 13%의 수
치 증가가 관찰되었다. 2017년 방사선 수치는 2016년 수치 대비 평균적으로 별다른 변동 없이 그래도 유지되었다. 거
의 모든 측정 지점(99%)에서 정부의 장기적 방사선 목표 수치인 0.23µSv/h를 웃도는 측정값이 기록되었으며, 38%
의 경우 1µSv/h를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2016년 대비 32%의 수치 상승이 관찰되었다. 모든 구역에서 방사선 수치의 
가중평균이 2016년 0.8μSv/h에서 2017년 0.7μSv/h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버섯 숲인 제1구역의 2016년 평균 방
사선 수치 및 최대 수치는 각각 1.6μSv/h 및 2μSv/h이었으나, 2017년에는 각각 1.4μSv/h 및 1.8μSv/h로 측정되었
다. 제염작업이 시행된 들판인 제2구역의 평균 방사선 수치는 (2016년과 같은) 0.7μSv/h로 나타났으며, 최대 수치는 
1.6μSv/h에서 1.7μSv/h로 증가했다.

결론

2017년 12월 1일 기준, 이타테 지역의 주민 수는 505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인구의 7.9%).28 귀환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
는 해당 지역에서 관찰되는 방사선 수치가 확실히 높기 때문이
다. 그린피스가 실시한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를 통해 귀환을 결
정하는 이타테 지역 주민이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옳았
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마련됐다.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1.8 2 1.4 1.6 85% n/a 759 536 100% 100% 97% 100%
1.7 1.6 0.7 0.7 113% n/a 465 407 100% 100% 28% 11%
1.3 1.6 0.8 0.9 87% n/a 409 177 100% 100% 6% 2%
n/a 1.4 n/a 0.9 n/a n/a n/a 165 n/a 100% n/a 42%
0.9 1.1 0.4 0.6 71% n/a 210 303 97% 100% 0% 3%
0.7 0.7 0.4 0.5 89% n/a 89 133 79% 98% 0% 0%
1.2 1.2 0.9 0.8 110% n/a 167 221 100% 100% 27% 14%
1.1 0.9 0.5 0.5 109% n/a 395 409 100% 100% 1% 0%
1.8 2 0.7 0.8 93% n/a 2,494 2,351 99% 100% 38% 32%

0.23µSv/h이상 1µSv/h 이상전년도 대비 평균비율
구역명

최대치 (µSv/h) 평균치 (µSv/h) 측정지점수

숲 속 버섯 재배지
제염된 들판
온실
집 뒤
집 앞
처마 밑

연못과 온실
제염된 들판

1 구역
2 구역
3 구역
4 구역
5 구역
6 구역

7 구역
8 구역
 총계 모든 구역의 가중 평균치

표 13: 이타테 지역 소재 F주택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
 Å

sl
un

d/
 G

re
en

pe
ac

e



Greenpeace Japan
29 | 후쿠시마를 돌아보며

6. 방사선 고선량지점 (hot spot)

나미에 피난지역 방사선 고선량지점, 지면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가 215μSv/h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현, 

2017년 9월.
© Åslund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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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의 방사성 오염 조사팀은 각 구역별 방사선 수치
에 대한 체계적인 스캔 측정 이외에도 2017년 9월 및 10
월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의 고선량 지점에 대한 방사선 수
치 또한 측정했다.

물론, 고선량 지점이 조사를 한 주택 주변 구역 방사선 수
치의 가중평균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이 전

반적으로 방사선 수치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다수의 지점
에서 관측되고 있는 방사선 수치가 정부의 장기적 방사선 
목표 수치인 0.23μSv/h의 수십 배에 달하고 있음을 고선
량 지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참고로 나미에 지역의 지점 한 
곳에서는 정부의 목표 수치보다 50배 이상 높은 수치가 관
측된 바 있다. 

나미에
1m 0.5m 0.1m

칸노씨 주택 9구역: 북쪽 논 가는 길 3.94 5.5 14.6
주택 Y 3구역: 집 주변 4.33 6.25 16.1
주택 Z 5구역: 창고 앞 11.5 24.5 137

주택 위치 
방사선량률 (µSv/h)

이타테
1m 0.5m 0.1m

 안자이씨 주택 10구역: 도로 양 옆 1.2 1.98 6.56
 주택 A 5구역: 큰 들판 0.57 1.47 8.48
 주택 B 4구역: 처마 밑 2.09 3.41 9.2
 주택 C 10구역: 집 왼쪽 숲 길 1.43 2.46 4.39
주택 D
(2017년 철거)  n/a n/a n/a n/a

 주택 E 7구역: 집과 가까운 온실 2.17 4.17 16.9
 주택 F 3 구역: 온실 1.37 2.16 3.51

주택 위치 
방사선량률 (µSv/h)

표 14: 나미에 소재 고선량 지점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 2017년 9월

표 15: 이타테 소재 고선량 지점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 – 2017년 10월

그린피스 방사성 오염 조사팀이 살펴본 방사성 고선량 지점 중 가장 높은 수치가 관측된 장소가 바로 Z 주택 부지였다. 
창고 바닥으로부터 1m 및 0.1m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는 각각 11µSv/h 및 137µSv/h를 기록했고, 지표면 수치는 
200µSv/h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방사성 오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정 수치를 맥락
적으로 해석하면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전 후쿠시마현의 자연 방사선 수치인 0.04µSv/h의 
287배에 달하는 것이며, 0.1 미터에서 측정하는 경우 3,400배 이상이 되는 것이다.

그린피스가 Z 부지를 대상으로 방사성 오염 조사를 시작하던 중 창고에서 발견된 고선량 지점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던 
2명의 후쿠시마현 주민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방사선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개인 선량계도 착
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어떠한 방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장소는 일본 정부가 2017년 9월 부로 통행을 재
가한 114번 국도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해당 부지는 고선량 지점의 측면에서 방사선 수치가 지속해서 
가장 높게 관찰되는 곳이기도 하다. 114번 국도를 따라 해당 주택의 남쪽에 있는 제6구역에서 발견된 고선량 지점의 경
우, 지상 1m 및 0.1m에서 각각 16µSv/h 및 61µSv/h의 방사선 수치가 실측됐다. 

도로를 따라 논밭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발견된 칸노씨 주택 소재 고선량 지점의 방사선 수치는 2µSv/h에서 14.6µSv/
h에 달한다.
예상했던 바대로 이타테 지역의 고선량 지점에서 관측된 수치는 나미에 지역 피난구역에서 측정된 수치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해당 고선량 지점에서 실측된 상한값은 2016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아마 날씨 효과 때문으로 추
측된다. 특히 폭우가 쏟아지거나 눈이 녹아내릴 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 외에도 고선량 지점에 집중된 추가적인 제
염 노력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관측된 방사선 수치 모두 정부가 장기목표로 삼고 있는 0.23µSv/h를 현저
히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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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정부의 정책과 인권 문제

이타테 지역에서 토루 안자이(Toru Anzai)씨, 후쿠시마현, 2017년 10월.
© Åslund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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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제네바 소재 유엔인권이사회(UNHRC)29  
에서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인권 사안이 다뤄졌다. 회원국
들은 일본의 인권 현황에 대한 UNHRC의 인권정례검토(
제3기)에서 중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했고, 채택되는 경우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30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멕시코(하
단 참고) 및 벨기에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주민들의 인
권 사안 해결을 촉구했다. 2017년,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가 여성 및 아동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
에 대해 알린 바 있다.31 독일, 오스트리아 및 포르투갈 또
한 권고서를 통해 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강조하며 후쿠시
마 생존자들을 위한 재정 및 기타 지원의 지속적 제공을 일
본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독일 정부 또한 일본 정부에 재
정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연간 피
폭선량한계인 1 mSv/y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와 같은 기준은 건강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후쿠시마 
생존자들을 위해 2012년 일본에 방문하여 임무를 수행하

며 도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가 위의 권고 사
항을 채택하는 경우, 이타테 및 나미에 지역에 대한 피난
지시 해제 결정은 뒤집히게 될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에서 
추진 중이던 효과 없고 부당한 현행 프로그램 또한 실질적
으로 중단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관련 권고 사항의 채택 여부를 
2018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UNHRC 회의에서 발표
할 예정이다.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성 오염 조사를 
바탕으로 그린피스가 내린 결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으킨 위기사항에 대해 인권 중심의 접근방
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한 권
고 사항을 전면적으로 채택하는 것이야 말로 중대한 첫걸
음을 내딛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고농도로 오염된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피난한 주민들을 위한 주거, 재정 및 기타 생
활/원조 수단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특히 사고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들과 피해 주민들의 건
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포르투갈

후쿠시마 제1 원전 재난의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국내 난민/실향민에 대한 기본지침(Guid-
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을 적용해 본인들 스스로 정착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하고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

후쿠시마 주민들, 특히 임산부 및 아동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허용선량한도를 연간 1mSv로 복원하는 한편 피난자 및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멕시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원폭 생존자의 후손 또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보장하도록 한다. 

<UNHRC의 일본 인권상황정기검토에서 제출한 UN 회원국들의 권고사항,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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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 피폭선량 추정 및
  일본 정부의 제염 기준 재검토 계획

그린피스는 2017년 2월에 발표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교토대학 연구용 원자로연구소 테츠
이 이마나카 교수의 연구 결과물을 강조한 바 있다.33 이마
나카 교수는 이타테 지역 주민이 귀환할 경우 장기간, 즉 50
년 이상에 걸친 방사선 피폭량(μSv/h)을 Cs-134(반감기 2
년)는 물론 Cs-137(반감기 30년)의 붕괴 또한 고려해 산정
했고 이를 2016년 10월 발표했다. 2016년 기준으로 방사
선량률이 1μSv/h이었던 지역의 경우, 2066년에는 선량률
이 대략 0.2μSv/h이 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정한 장기적 
방사선 목표 수치인 0.23μSv/h에 근접하는 수치이기는 하
나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전의 방사선 수치인 
0.04 µSv/h보다는 높은 것이다.

2017년 3월 부로 피난지시가 해제된 이타테 지역을 대상으
로 방사성 오염 조사를 한 결과, 주택에 바로 인접한 주변부
의 선량률은 이번 세기 후반부 동안 정부의 장기적 제염 목
표치인 0.23µSv/h를 향해 지지부진한 속도로 감소할 것임
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타테 지역의 70%를 차지
하는 삼림의 경우 오염도는 더욱 높으나 제염이 불가능함으
로 소요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3
월 부로 피난 지시가 해제된 나미에 조사 지역에 이마나카
씨의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이타테 지역과 동일한 소요시간
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향후 몇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면 더
욱 명확해질 것이다.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
듯, 나미에 지역 소재 타카세 강변의 방사선 가중평균 수치

가 1.4µSv/h이었으며, 최대 수치는 2.7µSv/h로 기록되었
음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염 조사가 시행된 해당지
역의 42%에서 실측한 방사선 수치대로라면 오늘날 연간 방
사선량은 13mSv에 다다를 것이며, 해당 지역의 92%의 경
우 연간 피폭량은 4mSv로 집계될 것이다. 단, 만 1년의 기
간 동안 빌딩과 같은 어떠한 차폐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머
무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나미에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재 설정해 놓은 장기적 제염 목표치인 0.23µSv/h
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현재의 방사선 수치를 1µSv/
h로 가정했을 때 계산한 소요 시간 보다 현저히 더 오래 걸
릴 것이다. 즉, 2016년부터 50년 이내 방사선 수치를 5배
로 감소시켜 2060년대 중반 무렵 현재 시점 방사선 수치가 
4 mSv/y인 곳으로 귀환을 하는 주민이 있다면 여전히 0.8 
mSv/y에 달하는 방사선량에 피폭될 수 있다. 이는 일본 정
부의 장기적 제염목표치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나미에 “귀환곤란구역”에 위치한 방사성 오염 조사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면, 빠르면 2023년부터 쓰
시마 및 오보리 지역에 내려진 피난 지시를 해제하겠다는 현
재 일본 정부의 계획은 방호 및 인권 관점에서 훨씬 더 심각
한 여파를 미치게 될 것이다. 주택 주변의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 방사선 수치의 가중평균은 1.3 µSv/h부터 3.3 µSv/h
로 나타났으며, 쓰시마 공동체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오보리 공동체의 경우 가중평균 수치 및 최대수치가 
각각 4.3µSv/h 및 11.6µSv/h로 실측됐다. 정부가 해당 지

차트1:
2016년 1월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와 
0.5마이크로시버트 공간 방사선량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갈 지를 예측

출처: 이타테 마을 이토이 지구의 공간 방사선 현황 조사 보고(2016년 12월 29일)
http://www.rri.kyoto-u.ac.jp/NSRG/Fksm/kamiiitoi2016-1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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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대상으로 세운 목표 수치인 0.23 µSv/에 도달하기까
지는 2023년을 넘어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번 세기말이 지나서야 정부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
다. 참고로 2023년은 정부가 소위 소규모 거점이라 불리고 
있는 해당 지역에 내려진 피난 지시 해제를 목표로 하는 연
도이기도 하다. 
2018년 1월, 일본 정부는 장기적 제염목표치인 0.23µSv/
h를 수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로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방사선에 지속해서 피폭되
는 것을 그저 방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명백해졌다. 일
본 정부가 추진하던 제염 프로그램은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
고 있었고, 결국 실패했다.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의 방사선 
수치가 현재의 정부 목표치에 근접하기까지는 수십 년 이상
의 시간이 필요하다.

2018년 1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ion 
Authority)의 토요시 후케타 의장은 귀환하는 대피 주민들
의 선량 추정치를 논의하던 중 장기적 방사선 목표 수치인 
0.23µSv/h의 설정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이 
목표치의 달성기한은 한 번도 정해진 바 없음), “참사 초기
에 설정된 목표이므로 부득이하게 보수적으로 정한 목표치
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
이다. 적절히 수정하지 않는다면 대피 주민들의 귀환을 막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34 목표치에 대한 검토는 원자력규제위

원회 산하 방사선위원회가 주도할 예정이다

그린피스의 방사성 오염 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듯, 
0.23µSv/h로 설정된 목표치 달성은 전혀 가망이 없다. 이는 
일본 정부 또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일본 정
부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검토 과정
을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일
본 정부는 제염 프로그램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방사선 수치
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기에는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재 설정된 장기 제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미에 지역의 학교,
2017년 10월.
© Åslund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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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및 권고사항

시모 쓰시마에 위치한 칸노(Kanno)씨의 집에서 
그녀가 그린피스 방사선 조사 팀을 보고 있다. 

2017년 9월.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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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로 시작된 재난은 7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의 방사선 수치는 수천 명의 피난민
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참
고로 위 지역에 대한 피난 지시는 2017년 3월부로 이미 
해제된 상태이다. 고오염 지역인 나미에의 “귀환곤란구역”
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를 보면, 마을주민의 안전한 귀환
은 장기적으로 전혀 가망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린피스는 현지 주민들의 초청 덕분에 이타테 지역에서 
시작한 방사성 오염 조사를 나미에 지역의 “귀환곤란구역”
까지 확대해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 이곳 마을들에 위
치한 주택, 농지, 삼림, 114번 국도 및 기타 도로를 대상으
로 대대적인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방사선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23년을 목표로 5년 안에 
피난지시를 해제하겠다는 정부의 공식계획은 나미에의 작
은 지역 또는 거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쓰시마, 무로하라, 스에노모리 및 오보리가 해당한다. 그러
나 대중의 피폭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계획은 정당
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린피스가 방사성 오염 조사를 통해 특히 강조한 우려 사
항은 2018년 봄 무렵부터 나미에 지역을 대상으로 제염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박봉을 받고 제염작업에 고용
된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정당화될 수 없는 높은 방사선에 
피폭된다는 점이다.35 이렇게 동원될 작업자들은 전체 대
비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만을 제염하는 작업을 위해 
상당한 피폭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제염의 실질적인 효
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해당 정책으로는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에 위치한 피난지역과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 모두 2018년 현재 방사선 비상사태가 여전
히 진행 중이다. 만약 이와 같은 방사선 수치가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 주민들의 집이 아닌 원자력 시설에서 측정된
다면 관할당국은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미칠 수 있
는 심각하고도 부정적인 여파를 낮추기 위해 즉각적인 조
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비상사태”
라 정의한다.36 

실패하고 있는 귀환정책, 그리고 피난민 
일본 정부는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의 방사선 비상사태
를 직시하지 않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렇지 않
다. 2017년 12월 기준, 사고 발생 시점인 2011년경 해
당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중 단지 3.5% 만이 귀환한 상
태이다.37 후쿠시마 주민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정부 정책

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가운데, 대략 
26,000명의 주민은 여전히 피난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정책적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
하고 있으며, 피난 지시 해제 1년 만인 2018년 3월 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이타테 주민들을 위한 주거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며 수천 명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요
구에 반응하는 이례적인 조처를 했다. 2017년 3월 부로 
피난 지시가 해제된 이타테 및 나미에 지역의 공식 지정 피
난 주민들이 무료로 집세 없이 사용하던 주거 시설 또한 
2019년 3월 이후부터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38 

2011년 지정한 강제피난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방사선 위험에 대한 우려로 피난길에 오른 소위 “자발적 피
난민(self evacuee)”에게는 현재 이와 같은 지원이 제공되
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은 2017년 3월 이후 중
단됐고, 이들은 이제 공식 기록에서도 피난민으로 분류하
지 않는다. 이에 따라 29,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통계
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2011년, 프랑스의 원자력안
전방사선방호연구소(IRSM)는 후쿠시마현의 수도인 후쿠
시마시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포함해 후쿠시마 더 넓은 지
역을 대상으로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권고한 
바 있다.39,40 프랑스의 이와 같은 권고사항이 적용되었더
라면, 추가적으로 70,000명의 주민들이 피난지시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결국 스스로 피난길에 오른 이후 일본 당국
의 묵시와 차별을 받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추가 피난지
시 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주민들을 위한 주거 지원은 2017년 3월 부로 종료되었
으며,41 공영 주택에서 기거하던 다수의 주민들은 이제 소
송과 퇴거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

스스로 피난길에 오른 야마가타현의 여덟 가족은 이미 피
소된 상태이며,42 후쿠시마현 정부는 다른 “자발적 피난민”
을 대상으로도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43 

귀환은 피난민 스스로 결정하는 고유의 권리다. 2018년
에는 지금보다는 많은 수의 주민들이 귀환하겠지만 여전
히 대다수의 주민이 귀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주거 지원 중단이라는 현재의 정책을 중지하고 소
위 “자발적 피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주거 지원을 중단
하겠다는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수만 명의 주민들은 
지속해서 부당한 경제적 압박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방사선 위험 
그린피스의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 이타테 및 나미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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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귀환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방사선 위험에 직면하
게 될 것이 확인됐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44 가 
권고하는 대중의 최대 선량한도는 평시 기준으로는 연간 
1mSv이며, 후쿠시마 제1 원전 재해처럼 원전 사고 발생 
이후 기준으로는 연간 1-20mSv이다. ICRP는 후자의 경
우 특히 오염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중의 최대 선량한도를 권고 범위 중에서 하단 값을 기준
으로 삼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개인의 피폭 선량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게 유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오히려 ICRP의 권고 범위 중에서 가
장 높은 값을 기준 삼아 이를 영유아, 아동, 여성 등 방사선
에 더욱 취약한 집단을 포함한 후쿠시마의 모든 주민에게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0mSv/y는 원자력 산업 종사
자에게 적용하는 선량한도로써, 후쿠시마의 일반 주민들
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연간 1~20mSv의 권고 범위 중 최상윗값인 
20mSv는 사고 상황 초기 단계를 염두에 둔 것이지 후쿠시
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다. 최초 몇 년 동안은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며 
방사선 수치가 더 빠른 속도도 감소한다. 이제 반감기가 짧
은 단수명 동위원소인 Cs-134의 붕괴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방사선 수치는 이후 몇 년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이다. 그러므로, 2018년과 그 이후까지도 권고 범위의 최
상치인 20mSv/y를 적용하게 된다면 귀환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높은 수치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것이어서 ICRP-
111이 의도하는 최대 선량한도를 현저히 웃도는 것이다.

저선량 전리 방사선에 의한 장기 피폭이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역학 조사들을 통해, 백혈병과 같은 비고형암에
의 과도한 방사선 위험에 대한 저역치 한도는 마련되어 있
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45 고형암과 관련한 추가적 
방사선 위험의 경우 선량-반응 간의 선형적 관계가 존재해 
일생동안 지속해서 증가한다. ICRP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
방호기준을 설정하고 있다.46 

일본 정부 역시 연간 1-5mSv/y 범위의 저선량 방사선 피
폭이 일으키는 암과 기타 건강상의 위험을 뒷받침하는 과
학적 증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와 관
련한 연구를 일부 지원한 바 있다.47 저선량 방사선 및 이온
화 방사선에의 만성 피폭에 관한 최대 규모 역학 조사를 통
해,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장기 피폭과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률간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마련되었
다. 현재의 방호체계는 급성피폭 모델을 바탕으로 삼고 있

으며, 선량 단위당 백혈병 위험은 선량 및 선량률이 낮아지
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자연 방사선, 진단의학, 작업 피폭 별 일반적으로 관
찰되는 피폭 선량이 장기화 될수록 피폭 선량 단위당 변동
하는 위험을 직접 추정하여 값을 산출하였다.”

일본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후쿠시마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과학적 증거를 묵살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방사성 오염 실태 
그린피스의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 후쿠시마현의 오염 상
황이 매우 복잡하며 여전히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안자이씨 주택의 경우, 방사선 수치의 현저한 감소 없이 오
히려 수치가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 오염된 주변 
산비탈 삼림으로부터 방사성 핵종이 이동해 재오염이 발
생한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 이타테 지역의 70%를 차지
하는 삼림 지역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나미에 지역 모
두 오염도가 높은 삼림 지역이 일으키는 재오염이 불가피
한 상황이어서, 귀환자들이 직면한 방사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천 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제한적인 제염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
로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린피스는 나미에의 무로하라 및 쓰시마 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114번 국도를 대상으로도 방사성 오염 조사
를 시행했다. 해당 국도는 2017년 9월 부로 일본 정부
가 통행을 재가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린피스의 조사와 공
식자료를 통해 대동소이한 결과가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국도에서 불과 50m도 채 안 되는 지점에서 고선량 지점
인 핫스팟(hot spot)이 발견되었다. 지상 1m, 0.1m 그리
고 지표면에서 각각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결과 11µSv/h, 
137µSv/h 및 200µSv/h 이상이 검출되었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오염도가 관측된 것이다. 여성 및 아동과 같은 
취약 계층을 포함해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 주민들이 피폭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동의 경우 이온화 방사
선 피폭에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땅을 밟고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지표면의 방사성 물질에 의해 피폭될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이 귀환한다고 해도 방사
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11년 3월 사고 이전 대
비 복잡해진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의 방사선 상황에 맞추
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상을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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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그리고 유엔 
시민사회 및 회원국들의 노력 덕분으로 공중의 안전을 경
시하고 수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사항은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시급한 안건
으로 상정된 상태다. 2017년 11월 이행된 일본의 인권상
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3기)에서 독
일을 포함하는 UN 회원국들은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을 제
시하였고, 가장 오염도가 높은 이타테, 나미에 및 기타 지
역을 대상으로 해당 권고사항이 이행된다면 현재 일본 정
부가 추진 중인 정책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린피스 및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
tion of Democratic Lawyers)는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와 같은 권고사항의 전면적 채택을 
일본 정부에게 촉구한 바 있으며,48 정부는 권고사항의 채
택 여부를 결정하여 2018년 3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피난지시 해제를 골자로 하는 아베 행정부의 현행 프로그
램 중단, 국내외 인권 의무사항 준수, 그리고 공적인 책무
를 다하는 포괄적 정책 검토 개시 등의 시급성은 그린피
스의 방사성 오염 조사 결과를 통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일본 정부 및 후쿠시마현에 제안하는 권고사항
• 회원국들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관련 권
고사항, 특히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각 정부의 권고사
항을 채택해 즉각적으로 적용한다.

오스트리아 “6.215 – 고농도로 오염된 후쿠시마 지역으
로부터 자발적으로 피난한 주민들을 위한 주거, 재정 및 
기타 생활/원조 수단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특히 사
고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들과 피해 주민들의 건강을 주
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포르투갈 “6.216 - 후쿠시마 제1 원전 재난의 피해를 받
은 모든 피해자를 위해 ‘국내 난민/실향민에 대한 기본원
칙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을 
적용해, 본인들 스스로 정착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
과 관계없이 동등하고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 “6.217 - 후쿠시마 주민들, 특히 임산부 및 아동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허용선량 한도를 연간 1mSv
로 복원하는 한편 피난자 및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
원을 제공한다.”

멕시코 “6.218 -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

라 원폭 생존자의 후손 또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보장하도록 한다.”

• 후쿠시마현 주민들을 무시하고, 잠재적인 생애 피폭 위
험 등 과학적 분석 결과를 묵살하는 현행의 귀한정책을 
유예한다.

• 정부가 추산한 1mSv/y 피폭량에 상응하는 장기 제염 목
표치인 0.23μSv/h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시 밝히고, 
연간 피폭 선량 한계를 상향 조정하려는 모든 계획을 중
단한다.

• 나미에 지역의 쓰시마, 무로하라, 수에노모리 및 오보리 
지구에 대한 피난지시 해제 계획을 철회하고, 제엽 작업
자 방호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2018년 제염 작업 개
시 계획은 중단한다.

• 피난민 전원이 참여하는 주민 회의를 개최하는 등, 피난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투명
한 절차를 수립한다. 

• 피난민에게 전면적인 보상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과
학적 증거 및 사전예방적 원칙에 근거해 방사선 피폭 위
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를 하며, 주민들이 강압이나 재정
적 압박 없이, 귀환 또는 이전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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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specialist Heinz Smital in Obori, Futaba district, 
inside the highly contaminated exclusion zone in Namie, 

Fukushima prefecture,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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